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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언어학교는(EOIBD) 스페인 언어학교 중 유일하게 한국어 강좌를 

제공한다. 

1995 년 10 월, 한국어 강좌는 특강으로 시작됐다. 

삼성그룹의 후원으로 열린 한국어 강좌에 등록된 30 명 학생 전원은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공부했다. 삼성 장학금 제도는 9 년 동안 지속됐으며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 가서 여름 강좌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6-2007 년도 학기부터 한국어는 정규과목으로 책정됐다. 

최근 몇년전부터 K-Pop,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덕분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0 주년을 맞이한 바르셀로나 주립 언어학교 EOIBD 에서도 200 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한국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는 황선생님에게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힘을 

실어 주었으며,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스페인 

전국적으로 과시할 수 있었다. 


